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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말에 ‘아기를 낳을 때마다 치아가 하나씩 빠진다’는 말이 있다. 실제로 그 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

적잖이 볼 수 있다.


하지만 이는 임신 중에 치아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이고 적절한 예방과 관 리를 해준다면 얼마

든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. 


입안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임신을 하면 호르몬 변화 때문 에 세균이 폭발적으

로 증가하게 되고 잇몸 역시 세균에 매우 민감해진다. 평소 잇몸질환이 없던 사람이라도 임신을 하

게 되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것 을 자주 볼 수 있다. 이렇게 임신 중에 생긴 잇몸 질환을 ‘임

신성 치은염’이 라 하는데, 특히 치석이 있거나 완전히 뽑아내지 않은 사랑니가 있는 경우 그 주위

에 염증이 더욱 심해진다.


처음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지만, 염증이 진행되면 칫솔질 이 힘들 정도로 건드

리기만 해도 아프고 치아 관리는 더더욱 힘들어 진다. 치 조골까지 염증이 진행되면 이가 흔들리게

되고 결국에는 멀쩡한 치아를 빼야 할 수도 있다. 


일단 임신성 치은염이 발생하면 스케일링을 통해 치태와 치석을 조심스럽게 제 거해야 한다. 하지

만 역시 임신성 치은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. 임신전부터 스케일링을 통한 치석의 제거와 올바

른 양치질을 습관화하면 치은염의 발생은 줄어들게 된다. 


만일 아이날 계획이 있다면 다른 건강 검사와 함께 반드시 치과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. 스케일링

을 통해 치석과 치태를 깨끗하게 제거하고, 매복된 사랑 니도 빼는 것이 좋다. 충치가 있는 경우 임

신 기간 중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임신 전에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한다. 


임신을 했다면 첫 3개월은 태아의 장기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응급 치료가 아닌 일반 치

과 치료는 피하고, 마지막 3개월은 유산의 위험 때문에 응 급 치료가 아니라면 미루는 것이 보통이

다. 태아와 산모에 영향을 덜 주는 임 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간단한 치과 진료가 가능하지

만 이 역시 여러 가 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임신 전 치과 치료를 끝내고 잘

관리하는 것이라 하겠다. 




<전태두 강남 화이트스타일 치과 원장>


Copyright ⓒ 매경이코노미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이 기사 주소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POD&mid=etc&oid=024&aid=0000005587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POD&mid=etc&oid=024&aid=0000005587

